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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식힌‘훈훈한사랑’
사단법인) 한국 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지회장 정인

스님)와 전주 수한방병원에서는 17일 오후 2시 전주 르윈호
텔에서 암환자 및 독거노인 100명 돕기 위문공연 및 나눔의
잔치를 열었다.
이날 식전 행사에는 꽃밭정이 그룹사운드 봉사단체(15명)와

소리맴두드림봉사회(6명)에서 1시가 동안 신명나는 공연을
펼쳤다.
특별 이벤트로 함께 진행된 전주 수 한방병원 임선영 원장

의 무료 건강상담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한방 파스와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도 함께 제공했다.
또한, 쌀, 라면, 최고급 건강식품, 열나는 허리 무릎 손목 보

호대와 각종 생활 필수품 총 13가지(6천만원 상당)를 100명에
게 전달했다.
특히, 이날 공이 큰 봉사자에게 각종 표창장을 수여했다.
도지사상에는 (유)천보그린 박인엽 대표와 전주 수한방병원

임선영원장이 받았다.
전라북도 의장상에는 전수미, 박정필, 한흥선, 문동주씨가

수상했다.
국회의원상에는 꽃밭정이 그룹사운드 봉사단체와 소리맴두

드림봉사회, 이현자, 장복순, 이현경씨가 수상했다.
전주시장상에는 김학선(하이트진로전주지점장), 김대영, 김

수현, 권진호, 전현미(전주미소진치과실장)이 수상했다.
아울러 논산 태경농원 대표는 중앙회 박금실 회장의 표창장

을 받았다.
수상자들은“더욱 더 정진하여 참된 봉사자의 길을 가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인스님은“뒤에서 보이지 않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르윈

호텔 이창승 고문님과 전주 수 한방병원 임선영 원장, 천보그
린 박인엽대표 등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임선영 원장은“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노인분들에게 위

안이 되고 작은 힘이지만 각종 생활 필수품을 준비했다”며,
“기뻐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25번째가 되어 큰 보람을 느낀
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한국노인복지봉사회전주시지회

전주수한방병원, 위문행사열어

공연·봉사자표창장수여등진행

정인스님

←·↑ 제25회 암환자·독거노인돕기 나
눔의 잔치에는 수한방병원 임선영 원장
등이 정인스님과 함께했다.

독거노인 한방 건강상담 ↓


